편견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도 많은 편견을 접하고, 또 편견을 가진다. 오늘의 나는 어떤 편견을 가졌으며, 어제의 나는 어떤 편견을 가졌는가. 이 강연을 듣기 전까지, 나는 '타투'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안좋은 이미지를 떠올리곤 하였다. 강연을 듣고나서, 나는 정말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일반화를 혐오하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을 특정 기준 안에서 일반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을 울타리 안에 가둔 것과 다름이 없는 행위이다.
한번 당신이 가진 편견에 대해 떠올려보지 않겠는가? 나는 편견이 없다 자부하는 사람 또한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이전의 나도 그랬듯이. 나는 그러한 순간과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그 위대한 위인들도 살아가며 수많은 실수를 하고 후회를 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라고 다를 것이 있겠는가. 나는 오히려 자신의 과를 인정하고, 개선해나가는 사람이야말로 실로 강인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타투’는 단순히 우리가 흔히 아는, 소위 ‘건달’들이 많이하곤 하는 이레즈미와는 다른 타투들도 많이 존재한다. 흉터를 가리기 위해 하는 타투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 죽은 자를 기리기 위해 하는 의미있는 타투또한 존재한다. 그런 타투들까지 싸잡아서 일반화하고 비난하기에는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은 이런 타투를 일반화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타투를 ‘의료행위’로 규정하여 의사들만이 타투를 작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타투를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규제하기 위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타투는 나쁜 것이 아니다. 누군가 식칼을 이용하여 살인행위를 저질렀다고 하였을 떄, 그것이 식칼의 잘못인가? 당연히 아니다. 식칼을 살인행위를 위해 사용한 사람의 잘못이다. 그렇다면 타투를 이용하여 누군가를 위협할 의도로 사용하였을 때, 그것이 타투의 잘못인가? 역시 아니다. 타투를 위협의 용도로 사용한 특정 사람들의 과이지, 절대 타투이스트나 혹은 타투 그 자체의 잘못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타투를 규제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누군가에게는 타투가 희망일 수도 있는 것인데, 과연 이를 규제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나는 타투 그 자체를 규제하기 보다는, 다른 법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흔히들 얘기하는 ‘촉법소년’과 같은 경우도,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심신미약의 경우에는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을 크게 감형하기도 한다. 타투가 범죄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약한 처벌이 오히려 범죄를 유도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형벌이 교화를 목적에 둔다는 점은 알겠으나, 과현 형벌의 목적이 ‘교화’가 되어야 할까? 누군가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한 사람 혹은 한 가정의 평생을 망친 사람이 교화가 되어 평화롭게 살아간다면 이는 정당한가? 나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애초에 형벌의 목적은 교화가 아닌 격리가 되어야 하며, 처벌이 강화되어야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타투이스트들의 처우는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타투이스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에서의 선입견으로 인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타투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 보다는, 타투 그 자체를 존중하고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법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꼼수로써 하나의 문화를 억압하기보다는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현재의 법을 바꾸고 타투를 하나의 문화로써 인정하였으면 좋겠다.
